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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age, somatotype, and stress on body cathexis and 

preferences of clothing image. The subjects were 248 women （college students and middle aged women） in Korea.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 real somatotype and a perceived somatotype. As a wh시e subjects 

had a tendency to perceive themselves as overweight. In the college 응］©up the degree of being overweight influ­

enced the degree of stress level. College women who perceived themselves heavier than their real weights marked 

the highest level of stress. Subjects who perceived themselves as underweight had a higher body cathexis.

Significant findings were noted in preferences of clothing image relating to body cathexis and age. The clothing 

with an elegant image was preferred by subjects who had a higher body cathexis and the middle aged women. 

College women favored the clothing with a pretty image. The clothing with an unique image was preferred by 

subjects with a high body cathexis, by the college women, and by subjects who perceived themselves as overweight. 
The clothing with a masculine image was preferred by college women rather than middle aged women. The clothing 

with a moderate image was preferred by middle aged women.

In summary, subjects had a tendency to perceive themselves as overweight, thus the higher stress level which 
affected body cathexis. Both age and body cathexis significantly affected preferences of clothing image.

Key words: somatotype（체형）, stress（스트레스）, body cathexis（신체만족도）, perceived somatotype（인지체형）, 

preferences of clothing ima흥e（선호의복이 미지）.

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더욱

I . 서 론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많

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바디이미지를 위하여 물질적 

신체적 매력과 바디이미지는 과거부터 많은 사람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의복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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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 신체상간의 차이를 줄여 

주는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체중과다 혹은 비만은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어2), 실제적으로 비만인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되고, 더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례들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또한, 비 

만인 자신의 외모가 보기 흉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 

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지며, 자신의 

신체를 왜곡되게 판단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신 

체 에 대 한 불만족감은 스트레스 유발에 영 향을 미 

치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일으켜 비만을 유발하는 현상을 주위에서 보곤 한 

다 3).

산업과 의학 등의 발전으로 현대 인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신 

적 빈곤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 고 

통과 심리적 압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은 

스트레스로 개념화 되었으며, 최근 스트레스로 고 

통 받는 현대인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인이 받는 스트 

레스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신체에 의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최근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 하고, 비 만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의복행동은 자기표현임과 동시에 자신의 인상 

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를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 

라서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는 의복이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만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비만과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선호 

하는 의복이미지 가 어떠 한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 

다. 한편, 스트레스의 측정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20대 여대생과 40대 중년여성의 생활에서 공통적 

으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의복이미지는 의복에 대한 어떤 개인 아닌 집단 

이 의복에 대해 가지는 모든 객관적 지식, 인상, 편 

견 그리고 감정적 사고의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의복이미지는 패션이미지 , 선호디 

자인, 유행의복이미지, 추구이미지 등으로 연구되어 

져 왔다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김 

영 인8)은 여성복을 보수적 감각, 현대적 감각, 활동적 

감각, 남성적 감각, 우아한 감각, 여성적 감각으로 나 

누었다. 장혜원9)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의복이미 

지를 클래식, 모던, 페미닌, 매니쉬, 내추럴, 드라마 

틱으로 분류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40대의 여성복 중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의복이미지와 관련된 형용사를 선정하여 선호 

도를 조사하며, 평가차원의 결과를 이용하여 의복이 

미지를 분류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20대 여대생과 40 

대 중년여성의 집단 두 집단에 대해 비교 조사하고 

자 한다. 이는 20대 여대생의 신체는 40대 중년여성 

의 신체와는 차이가 있어 바디이미지 및 의복관련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1) M. R. Hom and L.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pp. 141-143.
2) T. F. Cash and T. Pruzinsky,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0), 

p. 51.
3) 보건복지부, “스트레스와 비만” ［건강한 생활］ (2007년 8월［2007월 6월 2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hp.go.kr/html/healthLife/contents.html?code=2270
4) M. R. Hom and L. M. Gurel, Op. cit., pp. 141-143.
5) 김양진, “유행의복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6) 김영인 “선호디자인 감각에 따른 의복구매자 유형과 관련된 생활양식 특성에 관한 연구(II): 의복구매자 유형 

과 스타일 선호 및 구매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3권 4호 (1989), pp. 412-426.
7) 고애란, “국내 및 외국상표 청바지의 구매의도에 따른 평가 기준에 대한 신념과 추구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차이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1994), pp. 262-272.
8) 김영인, Op. cit., pp. 412-246.
9) 장혜원,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40〜50대 주부의 외출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29.

1085

http://www.hp.go.kr/html/healthLife/contents.html?code=2270


170 체형과 스트레스가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로 선행연구에서 여대생은 신체에 대하여 현실과 이 

상형과의 차이가 크며,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 

기 위한 의복행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坷 또한, 중년여성들도 임신 출산을 경험하 

고 시간의 변화에 의한 체형의 변화를 위해 의복을 

통한 자신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외모 

이미지가 향상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렇듯 연 

령에 의한 신체변화는 의복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20대와 40대 여성의 집단을 비교하여 연구하 

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를 내어 두 집단의 의복행동 

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여성의 비만도, 스트레스 

가 선호의복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 

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년여성과 

여대생의 스트레스와 비만이 그들의 의복이미지 선 

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의복에 대한 미적 

지각을 연구하는 데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중년여성과 여대생의 의복을 기획하 

기 위한 마케팅전략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체형과 스트레스 및 연령과의 관계를 파악 

한다.

셋째, 선호의복이미지의 차원을 파악한다.

넷째, 체형, 스트레스, 신체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집단을 분류한 후, 연령과 각 집단에 

따른 신체적 만족도 및 선호의복이미지의 차이를 비 

교한다.

다섯째, 연령, 체형, 스트레스가 신체만족도 및 선 

호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n. 이론적 배경

1. 체형과 신체만족도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변화를 느 

끼게 되는데, 특히 중년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등으 

로 중년기에 들어서부터 신체의 치수가 변화하고 체 

중의 증가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사람들은 개인 

마다 실제체 형과 인지체 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체형이 수축하거나 정상 체형임에도 뚱 

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자신의 체형에 객관적 상태 

의 인지보다 주관적 기준으로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 

다 2J3).

20대 여대생의 경우, 신체에 대하여 현실과 이상 

형과의 차이가 크고'% 객관적인 비만 수준보다 자신 

을 더 과체중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噸 

여대생이나 10〜20대 여성들은 마른 체형을 이상형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대체로 불만 

족하였다"瓶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중년으로 갈수록 사이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대생은 40대 주부에 비해 신장 

은 크고 둘레 항목은 작은 경향을 보였다切 또한, 신 

체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도 높았고, 40대 

에 해당되는 중년전기는 유행관심이 높을수록 유행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였다20). 知대 주부들의 경우, 

실제로 여대생보다 아름다운 체형을 가지고 있지는

10) 박우미,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연구,” 한구의류학희지 24권 5호 (2000), 
pp. 736-747.

11) 심정희, 박수진, ''중년여성의 체형에 따른 의복 태도,'' 한국의류학희지 31권 1호 (2007), pp. 33-43.
12) 최유미, 손희순,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신체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31권 (1997), pp. 119-130.
13) 전경숙,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여자 중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복식 52권 3호, (2002), pp. 75-85.
14) 박우미, Op. cit., pp. 736-747.
15) 조선진, 김초강, ''일부 여대생의 비만 수준 및 체중 조절행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권 2호 (1997), pp. 1-15.
16) 박우미,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희지 3권 1호 (1993), pp. 163-180.
17) 전경숙, Op. cit., pp. 75-85.
18) 남윤자, 이승희, ''한 • 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구의류학희지 25권 4호 

(2001), pp. 764-772.
19) 박우미, Op. cit.y pp. 736-747.
20) 이영윤, 강혜원,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권 2호 (1982), 

pp.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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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심리적으로 체형에 대한 만족감이 여대생보 

다 높았다並 또한, 연령은 신체적 조건 중 신장과 체 

형에 좀 더 관계되어 의복 선의 디자인선호에서 유사 

성이 나타났다”). 즉, 큰 키 또는 마른 체형과 20대의 

젊은 층에서 작은 키 또는 뚱뚱한 체형과 40, 50대의 

중년층 사이에서 디자인 선호경향은 유사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신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만족과 불만족을 말하며, 개 인의 긍정적 인 삶 

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의복 

행동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財). 신체만족도는 

실제 측정치보다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만족도는 실체 

측정치보다는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더 관련됨을 나타내는 것이다约

심정희, 박수진%)은 실체체형과 인지체형이 마를 

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으며, 나이가 젊고 체형이 날 

씬할수록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의복만족도도 높았 

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에서 하반신과 높 

이를 보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며, 의복을 통하 

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중 

요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에 불만족한 사람일 

수록 의복을 통하여 개성 있고 날씬해 보이며, 신체 

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더 추구한다고 하 

여 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신체적 조건과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에 따른 체형의 차이를 파악하고, 연령과 체형에 따 

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변인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 스트레스와 의복행동

비만인 자신의 외모가 보기 흉하다는 생각 때문 

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스트 

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을 하게 되 

는 현상을 주위에서 보곤 한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비만이 발생되기도 하고, 다시 비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과체중이나 비 만에 대해 부정적 인 견해를 가 

지고 있으며 날씬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자신의 

체중 정도에 상관없이 체중 조절에 관심이 많아“1, 

비만인 뿐만 아니라 정상체중이나 심지어 저체중인 

사람도 체중 조절 행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리하여 많은 여성들이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과체중이라는 그릇된 

신체인식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的. 신체적 열등감은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비만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纱 조선진, 

김초강3。)은 비만수준에 따른 스트레스는 객관적 비 

만 수준이 나 인지된 비 만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 스 

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와 의복과의 관련 연구를 보면, 스트레 

스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의복의 유행성과 

흥미성 을 더욱 추구하였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辺

21) 박우미, Op. cit., pp. 736-747.
22) 정삼호, 강혜원,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I): 선의 유형(類型)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16권 2호 (1991), pp. 197-209.
23) 박우미, Op. cit.t pp. 736-747.
24) 정재은, 남윤자,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 

지 23권 1호 (1999). pp. 159-169.
25) 심정희, 박수진, Op. cit., pp. 33-43.
26) 성 균관 대 학교 의 과대 학, "비 만도 체 크,” ［심 장병 재 활과 예 방］;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ml/healthLife/contents.html?code=2270
http://hp.go.kr/

27) 김옥수, “여대생들의 비만도, 신체에 대한 태도 및 식이조절에 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4권 2호 (2002), 
pp. 256-264

28) E. C. Ross, "Overweight and Depression,M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5, March (1994), pp. 63-78.
29) 김경애, 김옥란, 정경옥, 정경순, 이은주, “여대생의 체중 조절 경험과 비만도, 신체상, 스트레스대처에 관한 

연구,'' 김천과학대학 논문집 30 (2004), pp. 63-76.
30) 조선진, 김초강, Op. cit., pp. 1-15.
31) 문혜경 유태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우울성향 및 스트레스정 도에 따라 의복태도와 화장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1권 5호 (2001), pp. 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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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미以는 성 인 남녀 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 서 의 

복디자인 요소 중 색과 형태에 대한 선호도에서 스 

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스트 

레스가 높은 집단이 선명하면서 차가운 계통의 색과 

부드럽고 여성적인 곡선을 선호하였으며, 스트레스 

가 낮은 집단은 선명하면서 따뜻한 계통의 색을, 그 

리고 남성적인 직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지, 이인자")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상태,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미니 스타일과 같은 유 

행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며, 자신의 신체에 만족 

도가 높을수록 길이가 짧은 미니스타일의 의복을 선 

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비만, 신체만족도, 

의복행동에 유의한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 

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체형을 분리하 

여 분리된 집단과 스트레스에 따른 선호의복이미지 

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3. 의복이미지
의복이미지란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체적인 느낌 

을 말하며, 의복에 대한 어떤 개인이 아닌 집단이 의 

복에 대해 가지는 모든 객관적 지식, 인상, 편견 그 

리고 감정적 사고의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의복이미지는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분위기 또는 연 

상으로서 복식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선, 색채, 재질 

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시각적 느낌이다. 이러한 의 

복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형용사나 형용사쌍으로 제 

시되어 느낌을 측정한 후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관련 변인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일 

반적이 었다.

의복이미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염인 

경, 김미숙")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착용 

의복이미지는 귀여운 이미지, 에스닉 이미지, 도회 

적 세련된 이미지, 단아한 이미지, 활동적 이미지, 매 

니쉬 이미지로 나누었고, 추구의복이미지는 대담한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단정한 이미 

지, 보수적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심정희地는 중년여 

성의 외출용 옷으로 가장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은 클 

래식한 스타일이었으며,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캐주얼한 스타일, 엘레강스한 스타일, 대담한 스타 

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일분, 유태순切은 의복이미 

지를 유행성 이미지, 품위성 이미지, 활동성 이미지, 

단순성 이미지 등으로 분류하였다.

김영인, 고애란, 홍희숙%)은 의복이미지를 지적, 

섹시한, 발랄한, 낭만적 이미지의 4개 인자로 분류하 

여 소비자들이 정장 착용시 어떠한 이미지를 선호하 

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선호의복이미지에 따 

라 의복의 명도, 채도, 색조 등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숙희, 임숙자%)는 의복이미지를 활동적 이미지, 

대담한 이미지, 발랄한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 드레 

시 이미지, 페미닌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30〜40대 중상층 여성은 외출복으로 우아한 이미지, 

활동적 이미지, 대담한 이미지, 페미닌 이미지를 선 

호하며, 우아한 이미지는 30대보다 40대가 많이 선 

호하였고, 대담한 이미지와 페미닌 이미지는 40대보 

다 30대가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김시원4。)은 중년여성들이 선호하는 의복디자인

32) 이명희, 이은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한구의异학회지 

24권 2호 (2000), pp. 245-256.
33) 이영미, “스트레스와 의복디자인 선호도간의 상관연구: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8), pp. 30-33.
34) 이수지, 이인자, “성인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복식 30권 

(1996), pp. 59-68.
35) 염인경, 김미숙, “자기 이미지에 따른 착용의복이미지, 추구의복이미지 및 의복구매행동,，，복식문화연구 此권 

1호 (2004), pp. 90-103.
36) 심정희, ''중년여성의 자기 이미지 유형화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와 선호,'' 한국의류학회지 30권 11호, (2006), 

pp. 1608-1617.
37) 김일분, 유태순, "의복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복식 45권 (1999), pp. 103-119.
38) 김영인, 고애란, 홍희숙, "의복이미지 선호에 따른 20대 여성 정장시장 세분화 및 색채 선호도,'' 한구의류학희 

지 24권 1호 (2000), pp. 3-14.
39) 이숙희, 임숙자, “선호의복이미지와 편익에 의한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3). pp.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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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동적이며 스포티한 옷, 여성적이며 드레시한 

옷, 헐렁하며 볼륨 있는 옷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 

였다. 또한, 여성적이며 드레시한 옷을 선호하는 중 

년여성은 사이즈를 중요시하는 반면, 활동적이고 스 

포티한 옷을 선호하는 중년 여성은 편안함을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김영 인“)은 단순한 모양의 활동하기 

편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과 우아하고 여성다운 

품위 가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은 기혼의 중년 

층 여성이었고, 남성적 느낌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과 예쁘고 귀여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은 미 

흔의 젊은층 여성으로서 연령에 따른 감각적 선호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의복이미지는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으로 평가차원이 구성되 었으며, 연령에 따라 

추구하는 의복이 미지나 선호의복이 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분 

리하여 체형, 스트레스,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 

복이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m.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 

법이었으며, 측정도구로는 체형, 스트레스, 신체만족 

도, 선호의복이미지,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하였다.

체형은 비만의 정도를 뜻하며, 주관적으로 자신 

이 인지하는 체형,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인지체형, 

몸무게와 키로 산정하는 BMI(body mass index)지수 

의 3문항을 조사하였다. 주관적으로 자신이 인지하 

는 체형과 주위에서 자신의 평가되는 체형에 대해 

'① 매우 말랐다'에 1점, '② 말랐다'에 2점,，③ 표준 

이다'에 3점, ■© 살찐 편이다，에 4점,，⑤ 비만이다， 

에 5점을 주었고, 연구 결과를 위하여 ©, ②를 합하 

여 '저체중', ③을 '정상체중', ④, ⑤를 합하여 '과체 

중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BMI(Body Mass Index: 체 

질량 지수)는 의학적으로 저체중, 정상체중, 과다체 

중, 비만으로 나누는 중요한 지표이며,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的

BMI = 체중/신장(蔺/신장同)

BMI 지수는 30 이상 고도 비 만, 25-29.9 비만, 23 

〜24.9 과체중, 18.6-22.9 정상, 18.5 이하 저체중으 

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 정상체중, 과대 

체중과 비만을 합하여 과체중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최근에 해당되는 사건 

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문 

항은 조숙행 외的가 제작한 한국어판 일상생활 스트 

레스 척도 58개 문항 중 24개 문항을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4개 문항은 7점 평점법으로 측정하여 

1 〜7점의 점수범 위를 부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스트레스는 24개 문항의 총합을 문항수로 나눈 

값이다. Cronbach의 a신뢰도는 .93이었다. 한편, 24 

개 문항을 합한 스트레스의 총점을 상부 25%, 하부 

25%로 분리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점수가 

.38〜2.43을 하집단, 2.44〜4.09를 중집단, 4.10-6.13 

을 상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해 갖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느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체, 하처］, 사지의 길이와 굵기, 둘레, 몸무게 등에 

대한 16개 문항에 대해 5단계 평점법으로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신체만족도는 16개 문항을 합하 

여 문항의 수로 나눈 값이었다. 16개 문항의 Cron- 

bach의 a신뢰도 계수는 .85였다.

선호의복이미지는 자신이 선호하는 의복의 이미 

지를 평가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선행연구40 41 42 43 44 45 46 47T"게서 

40) 김시원, ''우리나라 기성복 상품기획 현황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중상층 중년여성을 중심으 

로'' (이 화여 자대 학교 산업 미 술대 학원 석 사학위 논문, 1986), p. 43, pp. 45-48.
41) 김영인, Op. cit., pp. 412-426.
4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Op. cit.
43) 조숙행 외, “한국어판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K-DSI)의 표준화 연구,'' 정신신체의학, 8권 1호, (2000), pp. 72-87.
44) 장혜원, Op. cit., pp. 22-23, p. 29.
45) 심정희, Op cit., pp. 1608-1617.
46) 김영 인, 고애란, 홍희숙, Op. cit., pp. 3-14.
47) 이숙희, 임숙자, Op. cit., pp.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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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20대 

여대생과 40대 중년여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데에 무 

리가 없는 의복의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전체 22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단계 평점법으로 측정하였 

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연령, 거주지에 관한 사 

항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본 연구에서의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인 20대 여대생과 40대 중년여성을 선택하 

여 조사하였다. 자료의 지역적 편중을 고려하여 서 

울, 광역시(대전), 중소도시(진주)의 거주자로 선정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위하여 거주지의 크기와 연령의 분포를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대전, 진주에 거주하는 20대 여대생 

과 40대 중년여성 248명이었으며, 조사 시기는 2007 

년 1월이었다.

표본의 분포를 보면 연령은 20대 여대생 144명 

(58.1%), 40대 중년여성 104명(41.9%)이었고, 거주지 

는 서울 75명(30.2%), 대전 91명(37.1%), 진주 81명 

(32.7%)로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 

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 

분석, 요인분석, Cronbach의 a 신뢰도검증, 일원변 

량분석, 이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 

중회귀분석 등이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관계

조사대상자 자신의 체형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 

하는 체형과 타인에게서 듣는 자신의 체형, 몸무게 

와 키로 신체질량지수를 산출하여 파악되는 실제체 

형(BMI 지수)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1〉과 같다.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체형과 타인에 평가에 의한 

인지체형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Column %로 비 

교하여 보면,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체형의 경우, 자 

신의 인지체형과 비슷하게 인지되어, 자신의 인지체 

형과 타인에 의해 인지되는 주관적인 체형은 비슷함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인에게서 정상체중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인지체형에서 44.2%가 

자신은 과체중인 것으로 평가하여 남들보다 자신을 

좀 더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체형과 몸무게와 키로 계산 

하여 나타나는 실제체형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실제체형이 저체중인 사람은 자신의 인지체형에 

서도 저체중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실 

제체형이 정상체중인 경우는 자신을 과체중으로 인

()=col.%〈표 1> 자신의 인지체형과 타인에 평가에 의한 인지체형 및 실제체형(BMI)과의 관계

인지체형

타인의
인지체형 및 실제项i훵^^^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합계 통계량

타인의

평가에 의한

인지 체형

저체중 28( 90.3) 33( 31.7) 2( 1.8) 63( 25.4)

疽늬50.02**
4仁4

정상체중 0( 0.0) 66( 63.5) 50( 44.2) 116( 46.8)

과체중 3( 9.7) 5( 4.8) 61( 54.0) 69( 27.8)

합계 31(100.0) 104(100.0) 113(100.0) 248(100.0)

실제 체형

저 체중 25( 80.6) 35( 33.7) 6( 5.3) 66( 26.6)

护4

정상체중 6( 19.4) 69( 66.3) 87( 77.0) 162( 65.3)

과체중 0( 0.0) 0( 0.0) 20( 17.7) 20( 8.1)

합계 31(100.0) 104(100.0) 113(100.0) 2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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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는 자신을 과체중으로 보 

는 경우가 113명(45.6%)로 가장 높았고, 정상체중으 

로 보는 경우는 104명(41.9%), 저체중으로 보는 빈도 

는 31명(1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체형을•실제체형이나 다른 사 

람들에 게 평 가되는 자신의 체 형 보다 좀 더 과체중으 

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정상체중인데도 뚱뚱한 체형으로 인지한 

다고 한 선행연구4伊)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如~列에서 인식하는 체형이 

실제체형보다 신체, 의복관련 변인에 중요하게 작용 

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도 자신이 주관 

적으로 인지하는 체형을 체형의 변인으로 사용하였 

다.

2. 체형과 스트레스

연령과 체형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먼저 연령과 체형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Colu­

mn %로 비교하여 보면 저 체중과 정상체중으로 인지 

되는 집단은 여대생이 더 많았고, 과체중은 중년여 

성이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40대 중년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신, 출산, 

노령에 의한 체형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 

여진다.

연령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column %로 비교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중, 상집 단이 

중년여성보다 여대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의 경우 중년여성보다 예민하고 일상생 

활에서 중년여성보다는 미숙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 다.

체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령을 분리하여 교 

차분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3〉과 같 

다.

〈표 3〉에서 보면 20대 여대생 집단에서만 체형과 

스트레스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Column %로 비 

교하여 보면, 여대생의 경우 스트레스 하집단과 중 

집단은 저체중과 정상체중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높

(戸col.%〈표 2> 연령과 체형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령

체형, 스트레
가)대 여대생 중년여성 합 계 통계량

인지 체형

저체중 19( 13.2) 12( H.5) 31( 2.5)

X 2=6.42*
护2

정상체중 69( 47.9) 35( 33.7) 104( 41.9)

과체중 56( 38.9) 57( 54.8) 113( 45.6)

합 계 144(100.0) 104(100.0) 248(100.0)

스트레스

하 26( 18.1) 37( 35.6) 63( 25.4)

% 2늬 0.25**  
冷2

증 75( 52.1) 46( 44.2) 121( 48.8)

상 43( 29.9) 21( 20.2) 64( 25.8)

합 계 144(100.0) 104(100.0) 248(100.0)

*p〈.05, **p〈.01.

48) R. C. Klesges, "Analysis of body-image distortions in a nonpatient population,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2 (1983), pp, 35-41.

49) 전경숙, Op. cit., pp. 75-85.
50) 박우미, Op. cit., pp. 163-180.
51) 정재은, 이순원, Op. cit., pp. 448-458.
52) 남윤자, 이승희, Op. cit., pp. 76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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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표 3〉체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체형 
스트레^^^

20대 여대생 중년여성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합 계 저 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합 계

충｝
5 

(26.3)
16

(23.2)
5

(8.9)
26

(18.1)

4
(33.3)

14 
(40.0)

19
(33.3)

37
(35.6)

중 12
(63.2)

39
(56.5)

24
(42.9)

75
(52.1)

6 
(50.0)

14 
(40.0)

26
(45.6)

46
(44.2)

상
2

(10.5)
14

(20.3)
27

(48.2)
43

(29.9)
2

(16.7)
7 

(20.0)
12

(21.1)

21
(20.2)

합계
19 

(100.0)
69 

(100.0)
56 

(100.0)
144 

(100.0)
12 

(100.0)
35 

(100.0)
57 

(100.0)
104 

(100.0)

% 2=16.74**, 妒4 X =64,呼N

은 분포를 보였고, 스트레스 상집단은 과체중으로 

인지하는 집단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여 

대생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자신을 과체 

중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비만 수준이나 인지된 비만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 선행 

연구53）를 지지하였다.

3. 선호의복이미지의 차원

선호의복이미지의 22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 

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요인 수는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을 추 

출하였으며, 그 결과 1.07 이상의 5개 요인이 선택되 

었다. 요인별로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9 이상의 문 

항이 채택되었고, 이것은 전체변량의 65.99%에 해당 

되었다. 각 요인별로 결정된 문항 내용 및 요인부하 

량은〈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요인 1은 모두 5개 문항으로 그 내 

용은 지적인, 세련된, 우아한, 여성적인 이미지 등의 

내용으로 '우아한 이미지'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 

량은 .58 이상이 었다. 요인 2는 모두 4개 문항으로 그 

내용은 발랄한, 소녀적인, 귀여운 이미지 등의 내용 

으로 '귀여운 이미지'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79 이상이었다. 요인 3은 모두 5개 문항으로 그 내용 

은 단순한, 수수한, 보수적 인 단정한 이미지 등의 내 

용으로，수수한 이미지'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 

은 .49 이상이 었다. 요인 4는 모두 4개 문항으로 그 

내용은 독특한, 화려한, 이국적인 이미지 등의 내용 

으로 '독특한 이미지'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71 이상이었다. 요인 5는 모두 5개 문항으로 그 내용 

은 야성적인, 반항적인, 남성적인, 섹시한 이미지 등 

의 내용으로，남성적인 이미지'로 명명하였고, 요인 

부하량은 .54 이상이었다.

요인별 고유치를 요인 1에서 요인 5까지 순서대 

로 보면 5.05, 3.60, 2.58, 2.22, 1.07로 나타났다.

선호의복이미지 문항 및 추출된 5개 차원의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과 요인의 상관계수 및 

Cronbach의 a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에서 

요인 5까지 차례대로 보면, .87, .86, .76, .79, .68로 나 

타났다. 한편, 요인 5의 경우, '섹시한 이미지'는 '남 

성적 이미지 차원，과의 상관계수가 1.73으로 낮았고 

문항 삭제시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리하여 요인 5는 

야성적인, 반항적인, 남성적인 이미지의 3문항으로 

구성하여 이후의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73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와 신뢰할 만 하였다•

53) 조선진, 김초강, Op，cit., p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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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호의복이미지의 차원

요인명 및 문항
요인 

부하량

〈요인 1> 우아한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 .85

세련된 이미지 .84

도시적인 이미지 .83
우아한 이미지 .75
여성적인 이미지

아이겐 값=或05, 누적 설명력=22.95%
.58

〈요인 2〉귀여운 이미지

발랄한 이미지 .85

소녀적인 이미지 .82

귀여운 이미지 .80

청순한 이미지

아이겐 값=3.60, 누적 설명력=39.33%
.79

〈요인 3> 수수한 이미지

단순한 이미지 .77

수수한 이미지 .75

보수적인 이미지 .73

단정한 이미지 .68
캐주얼한 이미지

아이겐 값=2.58, 누적 설명력=51.07%
.49

〈요인 4> 독특한 이미지

독특한 이미지 .80

화려한 이미지 .73

강렬한 이미지 .72

이국적인 이미지

아이겐 값222, 누적 설명력-61.15%
.71

〈요인 5> 남성적 이미지
야성적인 이미지 .83

반항적인 이미지 .77

남성적인 이미지 .62

섹시한 이미지

아이겐 값니.07, 누적 설명력=65.99%
.54

4. 연령, 체형,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이미지

연령 및 체형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이 

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 변량 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면 연령과 체형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효작용 효과는 없었다. 주효과를 볼 때, 신체 

만족도는 체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저체중 

이 정상체중과 과체중보다 신체만족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우아한 의복이미지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년여성이 여대생보다 우아한 

이미지의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 

여운, 독특한, 남성적 의복이미지는 연령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있어 여대생이 중년여성보다 귀여운, 

독특한, 남성적 이미지의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수한 이미지는 중년여성이 여대생보 

다 더 선호하는 정도가 높아 중년여성이 여대생보다 

수수한 이미지의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의 중년층 여성이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미혼의 젊은층 여성은 

남성적, 귀여운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한 김영인의 

연구约를 지지하였다.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이미지 

를 알아보기 위 하여 일원 변량 분석과 Duncan의 다 

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6〉과 같 

다.

〈표 6〉에서 보면,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이미지에서는 신체만족도와 우아한 이미 

지, 남성적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스 

트레스가 가장 작은 하집단에서 신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상집단은 우아하고 남성적인 의복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선 

호의복이미지의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지를 파악하 

기 위하여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 

아한 의복이미지에서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다(F= 

3.72*,  *p<.05)( 그림 1).

〈그림 1〉은 우아한 의복이미지에 대한 연령 및 스 

트레스의 상호 작용 형태를 나타낸다. 여대생의 경 

우는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사람이 우아한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였지만, 중년여성은 스트레스가 가장

54) 김영인, Op. cit., pp. 4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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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령 및 체형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이미지의 차이 (N=248)

0저^^^^^ 연령

종속 변인^''、匚줜^
여대생

(n=144)
중년여성

(n=104)
합 계 F

신체만족도

저 체중 3.01 2.89 2.97(b)

연령 (A)=.O6 
체형 (B)=34.39**  

AxB-90

정상체중 2.93 2.87 2.91(a)

과체중 2.25 2.37 2.31(a)

합계 2.68 2.60 2.65

선호

의복

이미지

〒아한

저 체중 3.63 4.02 3.78

연령 (A)=494*  
체형 (B)=2.21 

AxB=,13

정상체중 3.98 4.21 4.06

과체중 3.77 3.99 3.88

합계 3.85 4.07 3.94

귀여운

저 체중 3.89 3.23 3.64

연령 (A)=15.72**
체형 (B)=.88
AXB=1.54

정상체중 3.77 3.13 3.56

과체중 3.74 3.48 3.61

합계 3.77 3.33 3.59

독특한

저체중 2.83 2.67 2.77

연령 (A)=2.57*
체형 (B)=1.56

AxB=.19

정상체중 3.19 2.89 3.09

과체중 2.99 2.83 2.91

합계 3.06 2.83 2.97

남성적

저 체중 2.28 2.00 2.17

연령 (A)=7.26**
체형 (B)=.73

AxB=.37

정상체중 2.12 1.69 2.02

과체중 2.20 1.89 2.04

합계 2.20 1.83 2.05

수수한

저 체중 3.46 4.19 3.74

연령 (A)=17.03**
체형 (B)=L11 

AxB=,64

정상체중 3.91 4.32 4.05

과체중 3.67 4.35 4.01

합계 3.76 4.32 3.99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 범위 검증(p<.05).

높은 상집단이 우아한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여 집 

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과 Duncan의 다중 범위 검 증 

을 실시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연령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이미지 

의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특한 의복 

이미지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3.26*,  *p<.05)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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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이미지의 차이 (N=248)

스트레스 

종속변인

하집단 

(n=63)
중집단 

(n=121)
상집단 

(n=63)
F

신체만족도 2.82(a) 2.61(b) 2.54(b) 3.39*

선호 

의복 

이미지

우아한 4.(M(ab) 3.80(b) 4.10(a) 3.51*

귀여운 3.57 3.60 3.59 .02

독특한 2.94 2.87 3.17 2.68

남성적 1.88(b) 2.02(ab) 2.27(a) 3.18*

수수한 4.04 4.00 3.93 .20

55) 문혜경, 유태순, Op. cit., pp. 77-94.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그림 1> 우아한 의복이미지에 대한 연령 및 스트레 

스에 의한 상호작용 형태.

3.6

3.0

—»— 여 대 샐 

중년여성

2.5

2.0 ---------- '---------- '---------- >
하 중 상

〈그림 2> 독특한 의복이미지에 대한 연령 및 신체만 

족도에 의한 상호작용 형태.

〈그림 2〉는 독특한 의복이미지에 대한 연령 및 

신체만족도의 상호작용 형태를 나타낸다. 여대생의 

경우는 신체만족도가 중간 정도인 집단이 가장 독 

특한 의복이미지를 선호하였으나, 중년여성의 경우 

는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 선호하여 집 

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의 

경우는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 현재 유행 

의복인 독특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스 

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의복의 유행 

성을 더욱 추구한다고 한 선행연구冏와 유사한 내용 

이었다.

5. 선호의복이미지 및 신체만족도의 다중회귀 

분석

선호의복이미지에 대해 체형, 스트레스, 연령, 

신체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 

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7〉과 같다. 연령 

은 가변수를 사용하여 여대생은 0점 중년여성은 1 점 

을 주었다.

다중회귀분석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문 

제되므로, 독립변인이 어느 정도 서로 독립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하였다. 

D-W계수가 6개 종속변인이 1.96〜2.12 범위로서, 이 

는 1〜4의 범위에서 2에 매우 가까우므로 만족할만 

하여(조복희, 1992; 채서일, 김범종, 1988), 다중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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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선호의복이미지 및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N=248)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b beta t Overall F

선호 

의복이 미지

우아한
신체만족 

연령
.068

.294

.239
.226
.144

3.66**
2.33*

Constan仁3.064 
E=8.93**  
护2/245

귀여운 연령 .062 一.443 — .249 -4.03**
Constanlr=3.774

E=16.21**  
q戶 U246

독특한

신체만족 

연령 

체형

.064
.323

-.237
.147

.245
-.140

.150

3.41**
-2.25*

2.073*

Constant^l.704
F=5.5伊*  

护3/24솨

남성적 연령 .043 -.370 -.206 -3.306**
Constan1=2.204 

7&1093**  

护 1/246

수수한 연령 .079 .565 .282 4.60**
Constant=3.76 
戶=21.20**  
4仁 1/246

신체만족도 체형 .255 -.375 -.505 -9.17**
Constant=3.936

R84.14**  
冷 1/246

攵〈.05, **p<.01.
D-W=Durbin Watson 계 수.

성이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7〉에서 우아 

한 의복이미지는 신체만족도, 연령이 유의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 

은 6.8%였다.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40대 

중년여성일수록 우아한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귀여운 의복이미지는 연령(-)만이 유의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 

력은 6.2%였다. 연령이 20대 여대생일수록 더 귀여 

운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한 의복이미지는 신체만족, 연령(-), 체형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6.4%였다. 신체만족도가 높고, 연령 

이 여대생이며 살쪘다고 생각할수록 독특한 이미지 

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적 의복이미지는 연령(-)만이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 

은 4.3%였다. 연령이 여대생일수록 남성적인 이미지 

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한 의복이미지도 연령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7.9%였다. 즉 연령이 40대 중년여성일수록 수수한 

이미지의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만족도는 체형(-)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5.5 

%였다. 즉, 본인의 체형이 말랐다고 여길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40대 중년여성은 우아하고 수 

수한 의복이미지를 선호하였고, 20대 여대생은 귀엽 

고 독특하며 남성적인 의복의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아하고, 독특한 의복이미 

지를 선호하였다. 저체중일수록 독특한 의복이미지 

를 선호하였고, 신체만족도도 높았다.

이상의 내용에서 연령, 체형, 신체만족은 선호의 

복이미지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연령은 선호의복이미지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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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20대와 40대의 의복에 대한 태도가 명확 

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 다. 즉, 현대의 과학 

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외적으로 젊어 보이기는 하 

지만, 연령에 따른 의복규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관계를 알아 

보고, 연령, 체형, 스트레스가 신체만족도와 선호의 

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체형과 타인에 평가 

에 의한 인지체형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타인에 

게서 정상체중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인 

지체형에서 44.2%가 자신을 과체중인 것으로 평가 

하여 남들보다 자신을 좀 더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실제체형이 정상체중인 

경우는 자신을 과체중으로 인지하는 빈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과 체형은 유의한 관계가 있어, 저체중 

과 정상체중으로 인지하는 집단은 여대생이 더 많았 

고, 과체중은 중년여성이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관계가 있어, 

스트레스가 중, 상집단이 중년여성보다 여대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서 20대 여대생 집단에서만 체형과 스트레스와 유의 

한 관계가 있어, 여대생의 경우 스트레스 상집단은 

과체중으로 인지하는 집단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 

다.

셋째, 선호의복이미지는 우아한 이미지,，귀여운 

이미지, '수수한 이미지', '독특한 이미지，, '남성적인 

이미지'로 추출되었다.

넷째, 신체만족도는 체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저체중이 정상체중과 과체중보다 신체만족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의복이미지에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우아한 의복이미 

지와 수수한 의복이미지는 중년여성이 여대생보다 

우아한 이미지의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귀여운, 독특한, 남성적 의복이미지는 여대생이 

중년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 

복이미지에서는 신체만족도와 우아한 이미지, 남성 

적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스트레스 

가 가장 작은 하집단에서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았 

고, 우아하고 남성적인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연령과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선 

호의복이미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우아한 의복이 미지 

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여대생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사람이 우아한 이미지의 의복 

을 선호하였지만, 중년여성은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집단이 우아한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여 집단간 

의 차이를 보였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이미지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이미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여대 

생의 경우는 신체만족도가 중간정도인 집단이 가장 

독특한 의복이미지를 선호하였으나, 중년여성의 경 

우는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 선호하여 집 

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선호의복이미지에 대해 체형, 스트레스, 

연령, 신체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다중 회 

귀 분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체만족도가 높 

을수록 연령이 40대 중년여성일수록 우아한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20대 여대생일수 

록 더 귀여운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체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여대생이며 살 

쪘다고 생각할수록 독특한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여대생일수록 남성적인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40대 중년여성일수록 수수한 이미지의 의복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이 저체중이라 

고 여길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체형에 대해 인지체형과 실제 

체형간에는 차이가 있었고, 체형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인지체형에서 대체적으 

로 자신을 과체중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 

령, 체형, 신체만족도는 선호의복이미지에 직, 간접 

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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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체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 간접적으로 신체만 

족도와 선호의복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체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시 

하고, 키와 체중의 실제계측을 하지 않고 조사대상 

자에 대 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사용해 비 만도를 산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의 구체적인 선호의복이미 

지가 연령과 체형에 따라 파악되었으므로 연령이나 

사이즈에 따른 세분화된 의복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 

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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